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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 이제 건강하게 먹을래  

Southampton 대학에서 인공 색소와 벤조산나트륨 보존제가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과잉행

동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는 현재 과학적인 근거로 봤을 때 둘의 관계는 밝힐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

지만 2009년 인공색소에 대한 하루권장섭취량을 낮췄다. 인공색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인공색소, 천연색소가 어떻게 건강에 해로

운지, 이로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르지만 ‘인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

하고 이러한 행태가 소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EU 제조업자들은 이러한 소비 

성향에 발맞추어 빠르게 천연색소 사용을 하고 있다. 색소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식품에 대한 전

반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이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천연색소, 그 이면 제조업자들의 고민 

건강하게 섭취하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선택은 비난할 수 없는 오늘날의 올바른 자세일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색소에서 천연색소로 바뀔 때 유통기한이 몇 해에서 6개월로 줄어들며, 천연

색소생산 과정에서 생산비가 약 20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공색소에 비해 천연

색소는 직사광선 및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 유통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 EU에 있는 제조업자들이 변화하는 소비행태에 대한 선도주자로 나서고 있다. 2009년과 

2011년 사이 생산된 신상품의 85%가 모두 천연 색소를 입혔다. 식음료 시장을 전반적으로 분석

했을 때 인공색소 사용과 천연색소 사용의 비율은 약 1:2로 천연색소 사용 비율이 인공색소 사용 

비율을 앞질렀다.   



- 시사점 

시리얼, 초콜릿, 과자, 사탕류, 어린이 음료수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료품계에서는 특별히 이

에 대한 강구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EU 시장 개척을 위해선 ‘인공’이 들어간 식료품 재료

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을 철저히 반영하여 건강에 좋은 이미지를 굳혀야 할 것이다. 특

히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간식 등에 천연재료를 이용한 몸에 좋은 건강 과자, 야채 과자 등과 같

은 상품은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한 수출품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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